
11월13일 오전 11시. 몇몇의 보살들이 옆구리에 불경을 끼고 하

나 둘씩 모여든다. 그들이 무리지어 모인 곳은 사찰이 아닌, 서울

잠실의 한 가정집 거실이다. 보살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

자신들의 집인 것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차 대접이며, 신발정리며

분주히움직인다. 곧집전을맡은정법화(52) 보살의목탁소리가울

리자각자자리에앉는다. 

“나무영산회상불보살, 나무영산회상불보살, 나무영산회상불보

살. 여여회11월정기법회를시작하겠습니다.”

여여회(如如會)는 199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가

정 법회다. 불상을 모신 법당이 아닌 평범한 가정집에서 열리는 이

법회는경전공부중심으로진행된다. 한달에한번, 매월둘째주목

요일 11시면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으레 30여명의 회원들이 정시

에모인다. 

한번도 어김없이 법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10년이 넘도록 한

결같이 소임을 맡아온 회원들의 든든한 뒷심 때문이다. 지난 달 10

월 100회째 발행된 <여여회보>도 경전공부 내용을 녹취, 이를 컴

퓨터로 문서화하는 여래심(52), 원묘행(45), 법운화(52), 대지행(48)

보살의 노력이 모인 것이다. 한사코 이름 밝히기를 사양한 지도법

사 스님도 대구에서 먼 걸음을 마다하고 12년 동안이나 <옥야경>,

<육방예경>, <묘법연화경> 등을회원들에게가르쳐왔다. 

특히 여여회가 따로 회장이나 운영진을 선출하지 않고도 이처럼

체계적으로 공부와 신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란 씨(법

명 수덕화ㆍ54)의 숨은 공덕이 컸다. “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

전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겠다”는 발원으로 그의 호인‘여여(如如)’

를 따 가정법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었음을 가늠

케한다. 

여여회는경전위주의이론공부뿐아니라실천을위해전국방방

곡곡의 사찰을 찾아 다양한 보시행을 펼쳐왔다. 돈이 넉넉해서가

아니라‘마음 내는’불사를 위해 회원들은 운주사, 연흥사 등의 고

찰의 불사에도 동참했다. 또 경전이 필요한 사찰을 찾아 한글대장

경, 티베트 대장경 등을 봉안해 지금까지 법 보시 한 책만도 1만 여

권에달한다. 

이러한 여여회의 보살행에는 이씨가 말하는‘무릎포교, 무릎전

법’의 철학이 담겨있다. ‘무릎’이라는 말은 이 씨가 평소 강조하는

‘가정에서부터출발한포교’를의미한다. 

“가정이바로서야사회가바로선다는말처럼, 가족을먼저포교

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 가족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일상의 모

든일을화두삼아생활하는것이지요.”

7년 전 해인사에서 가족수계를 받은 이씨의 남편과 두 아들은,

방이동에서 가정법회를 꾸리던 시절부터 그녀를‘방이동 포교국

장’이라부르며응원을아끼지않는단다. 이씨가족의영향때문인

지 다른 회원들의 거사들도 법회 때 마다 필요한 책, 가방 등을 보

시하는등여여회에적극적으로후원하고있다.  

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의 기쁨을 전해주겠다는 화두로 수행

정진한다는이씨는모든불자가한사람의포교사임을강조했다. 

“꼭스님과포교사만이부처님법을전하는건아니지요. 내주변

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미소

를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전법입니다. 그리고 그 미소가 곧 부처님

가르침을띠처럼이어주는인연의끈이될것이고요.”

글= 한상희기자 hansang@buddhapia.com

사진=고영배기자ybgo@buddhapi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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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화두삼아

가족을 부처님 처럼

91년 시작 올해 12년째 맞은 가정법회

운영진 없어도 체계적 공부∙신행 정진

대장경 봉안등 법보시 한 책만 1만여권

‘무릎포교, 무릎전법’가정의 중요성 강조

◇12년동안매달한차례씩여여회가정법회를이끌어온이란씨.

圓 寂月庵堂 正大 大禪師 學校法人 東國學園葬
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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